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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파업 5일 200억원 손실
6월12일부터 정상조업 … 기본급 7% 인상에 상여금 50% 인상 합의

금호타이어의 노사 협상이 전면파업 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돼 6월12일 오전 6시30분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

다.

금호타이어 노조는 “6월11일 밤샘 협상을 통해 임금 기본급 7% 인상과 상여금 50% 인상, 근속수당 0.5%인

상 등에 회사 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”고 밝혔다.

노조는 당초 10.4%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3.5% 인상을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다.

또 노사 양측은 임금과 함께 파업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비정규직원 154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2

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타결 즉시 정규직 전환, 2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5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

로 했다.

잠정 합의된 내용에는 주택 융자금 11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확대,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마련, 근무시

간 중 노조활동, 안전수당 인상 등도 포함됐다.

한편, 금호타이어는 5일간의 파업으로 광주, 곡성, 경기도 평택 공장 등에서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

2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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